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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스성폭력해귈울위한토론회

''그물의 얼굴에 파이툴 던져라"

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

제입니다. 그 권력의 차이는 실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을 묵인하고, 피해
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조차 어렵게 합니다. 피해자와 가해
자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의 차이, 그 위계 때문에 발생하는 위와 같은 특
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예가 바로 교수성폭력 사건입니다. 가해자가 교수
인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앞으로의 진로와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위
치에 있고 대학내 가해교수에 대한 징계 규정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, 명

백하게 피해사실이 존재함에도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을 드러내는 것에 어
려움이 많았습니다.

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고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자 할 때도 학칙

학교당국의 소극적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으로 수많은 어려의 미비함, 교수사회의 반발, 학교당국의 소=유석 태노놔 4LI해시UI! L-H압 놀UI二f소시 ∋三노 下!료= 난'느T

움을 겪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. 또한 서울대 신교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, 법적으로 해결하려 할 때
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.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가해자와 남성중심적 법정으
로부터 수없이 2차, 3차 가해를 당하게 되고, 매우 지난한 과정에서 지속적인 고통을 받게됩니다.

‘‘교수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(이하 교성뿌연)''는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자 보상
과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수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에 공감하여, 현재 진행중인 사건들
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월 결성되었습니다. 지난 3월 15일, 공동기자회견과 거리시위,
문화제를 한 바 있으며, 현재 동국대 K교수 사건은 3월 15일, 민사소송을 시작했고, 서강대 K교수 사건은 형사 건
으로 정식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입니다.

학생들이 대학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, 교수 성폭력은 올바르
게 해결되어야 합니다.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을
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건을 경찰, 검찰 등 외부 조사기관으로 가져갈 수 밖
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, 서강대K교수 사건, 동국대K교수 사건이 그같은 상황이며, 또한 동국대K교수와 산업대 K
교수는 피해자 및 피해자 지원자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적반하징격의 행태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.

교성뿌연에서는 ‘교수 성폭력 해결을 위한 토론회 -그들의 얼굴에 파이를 던져라!(가)'를 통하여 현재 진
행되고 있는 동국대 K교수 사건과 서강대 K교수 사건 등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함과 동시에, 교수 성
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으며 교수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
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교수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진 고민을 많은 분들과 나누려 합니다.

많은 분들이 현재 진행중인 동국대 K교수와 서강대 K교수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함께 힘 써주
실 것을 부탁드리며, ol번 토론회를 비롯한 교성뿌연의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실
것을 기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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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저l l . 교수성폭력의 실태와 심각성

① 교수 성폭력 사례 및 유형 분석

② 교수에 의한 성폭력, 그 피해의 심각성

발제ll. 학내해결의 어려움

① 대학내 반성폭력 학칙과 교수성폭력 해결 가능성

② 대학 당국의 소극적 태도 및 교수사회의 방어 논리

③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의 바람직한 역할

발저llll. 법적대응의 어려움

① 성폭력 피해 입증의 어려움(증거주의)

②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

③ 소위 '성희롱'(sexual harrassment)에 대한 처벌문제

발제자 섭외비 200,000*1인, 100,000*2인

홍보: 포스터(700부) 300,000원, 플래카드(10벌) 100,000

자료집(300부) 300,000원

? 일시: 2002년 8월

? 장소: 이화여자대

2시 ~오후 5시

예관 지하 소극장

총 1,100,000 원

교수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

(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, 관악여성모임연대,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, 서강대학교 여성위원회,

연세대학교총여힉생회,한국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’서울산업대)


